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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시 노

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피소를 이용

해야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학 분야에서의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대피소 등의 시설 이용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미국, 일본 등 국외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재난 관

련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상의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에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

구는 재난 시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인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

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반려동물, 노인, 심리적 취약성, 완화, 동행 대피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

어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가구추계’

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2020년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인 가구는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적절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의 발생도 다양화･복잡화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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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의 취약성과 결합되어 특정 취약 계층

에게 집중되어 발생한다(김진선, 정지혜, 2018). 특히 재난 상황에서 노인은 안전취약계층1)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재난에 취약하다. 노인의 90% 이상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도 경험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의존성 및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조명선, 2019).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손상으로 인해 재난 시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최경식, 2016)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재난상황에서 불안감, 혼란 등과 같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진선, 정지혜, 2018). 재난 이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재난 후에 상황에 따라 만성화의 위험성을 가

질 수 있다고 한다(송영지, 최송식, 2020). 노인은 재난 시 다양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

며,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회복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서적･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일상으로의 복구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환경적 취약성과 

더불어 재난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정지혜 외, 2019).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

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2) 발간, 인구주택총조

사(2020)에서의 반려동물 항목 조사 최초 실시 등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반

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정서적인 위안 및 신체적 건강 증진

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이

경미 외, 2022).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대피소 이용 시 봉사용 동물을 제

외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3) 등 재난 시 노인의 정신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효과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련 

연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 

효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대피계획 수립 시 대상별 특수 상황 및 수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임현우, 유지선,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재난학적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합하는 재난심리학적 관점에서, 재난 시 노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제도

의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완화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

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 시 노인의 취약성과 노인과 반려동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3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

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KB금융지주 경영연구. 2021.03.21.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3)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우리집안전점검. ｢애완(반려)동물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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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적 지지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대피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려동물과의 동반 대피 규정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현행 체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의 재난 취약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4)에서는 노인을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며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노인의 재난취약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hompson 외(2014)는 노인은 신체적인 이동성 및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감각 인식이 

감소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제한이 생겨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거나 대피소의 혼잡, 소음, 프라이

버시 부족에 압도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노인은 활동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며(김도형 외, 

2017), 취약한 집단의 특성과 결합하여 재난 상황에서 더 큰 불안감, 혼란 등의 심리적･정신적 문

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진선, 정지혜, 2018). 송영지, 최송식(2020)은 재난 피해를 겪은 

노인이 단순히 한 가지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다양한 부분

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

해는 각 개인의 심리적인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최형윤, 

2018). 

송영지, 최송식(2020)은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재난 이후 사회적응 정도에 영향을 끼친

다고 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21)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10명 중 5명(49.5%)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느낀

다고 한다. 노인 중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

문에 재난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난 발생으로 집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인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

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송영지, 최송

식, 2020). 주택 파손이나 생활기반의 상실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물리적 상황 변화는 심리적 안

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가족이나 이웃 등 친밀한 사람의 상실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파

괴하여 불안과 우울감을 증가시켜 PTSD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조명선, 2019). 실제 대피소에서 

재난약자는 심리적･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

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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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에서 장시간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경우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김은정, 2016). 재난 발생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복구의 과정

에서 장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정신적 안정감 제고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반려동물이 노인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는 학계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한아람(2017)은 반려동

물에 대한 애착 등이 높을수록 성인의 삶의 질과 정(+)의 관계가 발생하며,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안정감은 개인에게 정신적･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사

회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김명희, 천성문, 2022)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인

간에 미치는 심리적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며,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정신적 건강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세영, 

박형인, 2018). 다수의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일부 

보고되기도 한다(이종화, 손영은, 2022). 

그러나 노인(독거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한 연

구들이 다수이다. 노인은 개인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외 현상을 몸소 느끼는 집

단 중 하나이다. 특히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을 더욱 강하게 느끼며,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황초희, 김영주, 2022). 이

처럼 이들의 자존감 제고와 우울감 감소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지지와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상호

소통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대안으로 반려동물을 제시할 수 있다(문영희, 김효정, 2011). 김석은

(2020)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 상호 소통 등이 가능하여 사회･정

서적 지지에 효과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문영희,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 노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정신적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울증 감소시키고 신체적으

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정서적 위

안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반려동물 효과가 보고

되고 있다(이경미 외, 2022). 서울시 복지관의 총 5명의 고령자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

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모두 반려동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고 표현하였다(이경미 외, 2022).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 

변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하나뿐인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은 노인에게 삶의 흥미를 유발하며, 서로의 유대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주고 외로움을 

잊게 돕는 위안처가 된다(김석은, 2020). 사회활동 및 관계 축소를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반려동

물이 중요한 정서적･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김세영, 박형인, 2018).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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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과의 분위기를 가족적으로 만들고 유대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노인들이 반려동물

을 기르는 것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석은, 2020).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비(非) 독거노인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

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이종화, 손

영은, 2022). 이국희(2019)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단의 심리적 안

정감이 키우지 않는 집단보다 높았다고 한다. 나아가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동일하며 삶

의 동반자 및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모효정, 2015).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고립을 겪

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반려동물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

서적･심리적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다수의 반려동물과 노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반려동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동물과의 애착은 생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데 동기를 

부여한다(Thompson, 2014). 국립축산과학원5) 또한 반려동물과의 상호반응은 자아 존중감 향상과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난의 전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위험에 놓여있는 노인의 취약성과 연결하

여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

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반려동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의 심리적 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재난과 노인, 반려동물과 노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려

동물과 독거노인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정서적 완화의 효과까지 발견할 수 있다. 

Thompson 외(2014)는 동물에 대한 애착이 생존을 돕고 재난 상황을 회복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고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통해 보다 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동물의 손실은 심각한 슬픔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며, 비극적인 사건 등 재난과 더불어 

동물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가히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Thompson 외, 2014). 현

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반려(애완)동물 대처방법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 경우 재난 발생 시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가족

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과 물리적･정신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중했던 반려동물과 강제적

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에 큰 비통함이 발생한다고 한다(모효정, 2015). 이는 2차적 스트레스로 다

가와 건강 손실 및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송영지 외, 2020). 즉, 노인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정신

적･신체적 모든 부분의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것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상실까지 더해진다면, 2차 

5)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과의 유대｣. 



380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피해로 복구가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복구과정에서 노인계층이 겪는 피해는 막대해질 것

이다. 

이용숙(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명 중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7.8%로 가장 높았고 ‘친구 같은 가족’이자 ‘가족 같은 친구’로 가정에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이

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지낸 반려동물이 죽거나 사라진 후에 발생하는 고통 및 슬픔, 그

로 인해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 발생할 수도 있다(모효정, 2015). 노인의 경우 재난으

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특성을 고

려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료 개입이 요구된다(송영지 외, 2020).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2021)’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

하였다. 나아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Hesterberg 외(2012)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최대 25%가 애

완(반려)동물로 인해 대피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반려인은 재해가 발생

하면 자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몇 분 동안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더라도, 동물을 데리고 갈 

것이라 말했다. 이것은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계획에 동

물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Hesterberg 외, 2012). 사전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

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피과정 속 혼란이 심화되어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불편함 및 신속한 정보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매뉴얼

의 부재 상황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감안할 때, 심리적 유대감이 높은 반려동물과의 강제 이별 시 심리적 취약성은 심화될 것이다. 노

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동행(同行) 대피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

가 있다.

대피 여부 의사결정과 대피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Taylor, 2015). 

사람들이 동물을 구하도록 돕는 것은 재난 계획 및 생존뿐만 아니라 재난 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의 복구 및 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Thompson, 2014). 반려동물의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민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행위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는 재난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정신

적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해 완화 작용을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복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 극복에 큰 도움이 되며(Tanaka, 2019), 사람에

게 긍정적인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준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 그중에서 

더욱 취약성이 가중되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정서적 작용을 하

여, 낯선 대피소에서의 적응 등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에서 도우미 역할을 적절히 수

행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긍정 영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재난･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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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관점은 재난이 외부영향으로 노인에게 발생했을 때 노인이 겪을 취약성

을 반려동물이 완화요소로서 작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의 증대를 이끌어내 재난 상황에서 겪을 피

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상황에서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

서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데 이때 반려동물의 정서적 효과는 노인이 재난 시에 받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미비한 점을 파악

하고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재난･심리학적 관점

Ⅲ.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관련 현황

기상청에서 발간한 이상기후 보고서(2022)6)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매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상변화로 인해 

증가･발생할 재난 등에 대해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재

난(<그림 2> 참고) 및 자연재난(<그림 3> 참고)의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급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82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위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신종 및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구

체적인 재난 예측 및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

책 수립이 필요하다.

6)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로 국무조정실･기상청이 주관하여 범부

처 연합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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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 출처: 재난연감(2021)

<그림 3> 자연재난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 출처: 재해연보(2021)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재해연보(2021)7)에 따르면(<그림 4> 참조) 이재

민 발생이 2018년에 감소했다가 2020년 급증하였다. 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의 수는 예측이 어

려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피 공간 마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혼란스러운 재난상황 

속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어려

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피소 구축이 필요하다.

7)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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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연재해 이재민 발생현황
(단위: 명)

* 출처: 재해연보(2021)

현재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8) 앞으로 반려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을 보인다. 재난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 막대한 심리적 외상을 입으며, 집을 잃

은 수준의 정신 병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Hunt 외, 2012). 국가적 차원에서의 늘어나는 반려 가

구 및 노인계층의 재난 시 심리적･정서적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측면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출산,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고령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그림 5>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2022)’를 보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전

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에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별 고령인구 비중 중 75세 이상이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출처: 통계청(2021)

8) 부산일보. 2022.03.16. ‘생존 키트’ 미리 준비하고 ‘켄넬 훈련’은 필수…반려동물 재난 대처법. https://www.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61903262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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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도 더불어 증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양육가구의 수는 2015년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기준 638만 가구로 늘어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9)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그림 6> 참조)도 2015년 20%를 넘어섰으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그림 6> 반려동물 양육비율
(단위: %)

* 출처: 농림축산부(2020)

반려동물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그림 7> 참조) 50~59세의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

으며,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인구주택총조사, 2020). 

이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중 고령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연령별 반려동물 가구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20)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히 애완이나 사육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로까

9) 농림축산식품부. (2021).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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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식되며 애완동물이라는 인식보다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의 ‘반려동

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문영희 외, 2011). 나아가 ‘Pet’과 ‘Family’를 합쳐 탄생한 ‘펫

펨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반려동물

은 민법 제98조10)에서 정의하는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라 ‘제 3의 지위’11)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대국민 전반의 인식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증가

하는 노인 가구 및 반려동물 가구를 반영하지 못한 재난 대피계획은 위험 상황에서 이들 계층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가구에게 반려

동물의 대피계획을 오롯이 맡긴다면 재난상황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피계획 수립 마련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는 복구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국내 반려동물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률

노인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대피소의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피소 이용 시, 재난 이후 주거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2

차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송영지 외, 2020). 일반 대피소의 환경은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

기 쉬우며,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소 생활은 보다 가혹할 것으로 여겨진다(임동균, 2019). 재난 상황

에서 대피소 및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Tanaka, 2019), 정신건강에 큰 피

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을 배려한 특별한 시설 마련이 요구됨을 시

사한다.

포항 지진 이후 반려동물과 관련한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으며, 재난상황에

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김도희 외, 

2020). 2023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를 알린 위급 재난문자 상황 때도 반려동물의 대피 문제는 

골머리를 앓았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 내 반려동물과 동행이 가능한 대피시설은 현재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2)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보편적인 요

소는 반려동물의 대피 실패이다(Heath, 2001). 대피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체계는 재난상

황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앞선 재난을 통해 수많은 동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은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현행 가이

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는 동물과 관련한 재난 대처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

10)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이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한다.

11) KBS 뉴스. 2021.05.19. 개･고양이가 물건이라고요?…“제3의 지위를”. https://news.kbs.co.kr/news/ 

view.do?ncd=5189063

12) 쿠키뉴스. 2023.06.03. 재난문자에 “우리 고양이는요?”… 서울 내 반려동물 대피시설 ‘0개’. https://www. 

kukinews.com/newsView/kuk202306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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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피요령 등도 부재한 실정이다(성한빛, 2021).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시하는 ‘반려동물 대처 방법’13)은 재난의 복잡하고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의 허울뿐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의 부재

로 인해 보호자는 재난이라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 2023년 4월

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9조14)에서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재난 시 동행 

대피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및 지원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국내의 경우, 반려동물의 동행 대피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 또

는 민간 동물단체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15)에서 구호의 대상을 사람으

로 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피난 및 구호의 책임은 오롯이 반려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제4조의216)에 의하면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대상을 사람(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출입과 관련하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13)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반려동물 대처 방법｣,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봉사용 동

물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

하십시오.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

오. 재난기간에는 애완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애완동물에게 보다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완동물이 숨는 장소를 알아두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난기간에 애완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대피소로 보내는 경우 필요

한 물품들을 준비하세요.

- 물, 사료와 운반용기 / 목줄, 입마개 / 최근 접종한 모든 백신과 건강 기록 / 애완동물을 위한 약품(필요

한 경우) / 애완동물 운반용기나 우리(화학 운반기에 바퀴를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 오물 수거용 

비닐 봉지 / 애완동물의 사진

14) 동물보호법 제9조 적정한 사육･관리에서는 소유자등은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한다.

15) 재해구호법 제3조에서는 구호의 대상을 이재민, 일시대피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외에 재해로 인

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고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

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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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사례 분석

1) 미국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뉴올리언스 시의 80%가 침

수되어 가옥 10만 채가 파손되는 등 1천억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한 재난을 겪었다.17) 태풍 카트리

나 사고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수 발

생했다. 많은 반려인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남는 선택을 하였

으며, 6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인은 잃고 떠돌아다녔고 사망자 중 1,800명은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성한빛, 2021). 이후 미국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

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다수의 인명피해 원인으로 반려동

물을 구조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18)

미국은 2006년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와 운송기준에 관한 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PETS Act)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스태포드법에서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장은 주 및 지역 비상 대비 운영계획에 반려(애완)동물 및 도우

미 동물에 관하여 비상 대피소 시설 및 자재의 조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

었다. 나아가 필수적인 지원사항으로 반려(애완)동물의 구조, 돌봄, 쉼터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피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피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뉴욕시 반려(애완)동물 비상대책19)에서는 12가지의 언어가 갖추어진 워크북을 제시하며 반려

(애완)동물을 시의 모든 대피센터에 동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토 안보

부(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운영하는 Ready.gov20)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

물을 위한 계획, 키트, 대형동물에 대한 도움말 등 대비와 관련된 내용을 11개국의 언어로 제시하

고 있다. 미국 동물 애호 협회(ASPCA)21)는 보호자와 반려(애완)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는 대비임을 강조하며 말, 새, 파충류, 소동물의 대피 계획까지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

피와 관련한 지침으로 2009년 FEMA에서 발간한 ‘이재민 지원 계획 지침(Evacuee Support Planning 

Guide)에서는 반려(애완)동물의 대피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허보영, 박상현, 

17) 연합뉴스. 2015.08.24. “허리케인 카트리나 악몽 10년…갈 길 먼 미 뉴올리언스”. https://www.yna.co. 

kr/view/AKR20150824001400123

18) 안전정보. 2023.05.29. [재난안전칼럼] 사람과 반려동물. http://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50

19) 비상 대책 애완동물 Ready New York..(2022).

20) NTAS Ready.gov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비. 

21) ASPCA 반려동물 재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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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난 시 반려동물의 대피가 사람들의 복구에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순 없다. 

나아가 미국의 비상대책 등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을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반려동물의 권리의식

이 아직 미흡하며, 비교적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의 대피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

민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변화 및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

국의 사례 분석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으며 얻은 교훈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재난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계획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위 법률을 통해 기반을 다진 후, 하위 법률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법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22)을 만들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 대피소도 수

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23)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방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 재난 발생, 대피, 대피소에서의 생활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사전 훈

련을 통해 재난에서의 혼돈을 줄일 수 있게끔 하였다.24) 나아가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0년 재난 대비 지침으로 ‘인간과 반려(애완)동물 

자원봉사 활동 및 규범’을 추가 발행하며 재난상황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재난 대비 지침으로 발간한 ‘인간과 반려(애완) 동물 자원봉사 활동 및 규범’에서는 자원

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규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전에 발생한 재난을 통해 

민간 봉사자와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규모 재난 시 바람직한 행동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반려인의 방재의식 향상과 대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이외에 민간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시즈오카현 건강복지부에서 발표한 ‘피난처의 반려(애완)동물 교육 관리 가이드라인’

에서는 동행 대피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재난의 대비, 대응에 따른 반려인의 

행동규범, 훈련까지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22) 일본 환경성.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 (2013). 

23) 인사이트. 2023.05.31. “차라리 같이 죽을래”...반려동물 집사들 가슴 아프게 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https://www.insight.co.kr/news/440191

24) 부산일보. 2022.03.16. ‘생존 키트’ 미리 준비하고 ‘켄넬 훈련’은 필수…반려동물 재난 대처법. https://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61903262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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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의훈련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빠른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연습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반려동

물과의 동행 대피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은 물론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진홍, 2021). 나아가 동반(同伴) 대피가 아닌 동행(同行) 대피를 권장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의 공간을 분리하여 대피소 내 위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반려동물 선호 등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비(非) 반려인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일본의 재난대비는 자조(自助)를 기

본 원칙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주로 반려인이 반려동물 보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반려인의 역할을 확실히 구

분하여, 사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법 제도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다(최준호 외, 2023).

나아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대피소25)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교육기

관 등을 지정하여 사전에 시설직원 확보 및 배치를 하고 있다(허보영, 박상현, 2016). 재난 취약계

층이 재난상황에서 겪을 취약성을 이해하며, 특정 집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어려

움을 국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차례처럼 상위법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세부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조직의 봉사활동 방법, 기간, 체계 등을 제시하여 재

난 상황 시 혼돈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견고히 하여 위급상황에서 유용

하게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

의 구조･구급의 전반을 민간 시민단체의 도움에 의존하며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

하여 일본 시민단체의 체계 및 운영 방법이 적힌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맞게 변형하여 시스템 구축

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공조하여 관리한다면 

재난 시 반려동물의 대피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불안과 위험이 공존하는 위기상황에

서 국민 개인이 반려동물 보호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국

가도 재난의 전 영역을 오롯이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민간과 협력에 대한 사항을 가이

드라인 등을 통해 체계화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국내･외 반려동물의 대피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25) ‘복지 대피소’란 재난 시 일반 대피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재난약자의 피난처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

부, 영유아, 병약자 등 대피소 생활에서 특별한 배려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들로 개호시설, 의료기관 등

에 입소,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난약자를 일시적으로 시설･설비 전문 인력이 포함된 인력이 갖추어진 

시설 등에 피난시키는 제도이다(임동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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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반려동물 대피 법 및 가이드라인 분석

미국(뉴욕) 일본 한국

반려동물
대피법 및 

가이드라인 
여부

○ ○ △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와 운송기준에 관한 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PETS Act)을 제
정함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2011) 
및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
드라인(2018)을 구축하여 운영함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행정
안전부)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대피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는 아니함

동행대피
여부

○ ○ X

대부분의 주에서 반려동물과의 동
행대피를 권고하고 있음(뉴욕시의 
경우 모든 대피센터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함)

반려동물 재난대책 가이드라인(2011)
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동반
대피소의 수도 점차 늘리고 있음)

봉사용 동물만 입장을 허가하고 있
음

동행대피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 
마련 유무

○ △ X

FEMA국장은 반려(애완)동물에 관
하여 비상 대피소 시설 및 자재의 
조달 등에 대한 재정적 기부를 하게 
권한이 부여됨. 나아가 필수적인 지
원사항으로 반려(애완)동물의 구
조, 돌봄, 쉼터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피난소마다 다
르나 요코하마시, 시즈오카현 등 지
역 가이드라인(매뉴얼)에 따르면 대
피소 내 반려동물의 일시 거주 공간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동행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함

Ⅴ. 개정방안

현재 반려인의 재량적 행동이 반려동물 재난 대피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

치 않은 사람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최준호 외, 2023). 나아가 대피소 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규정 조항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 개인이 할 수 없으며 국가의 도움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동행과 관련한 재난 시 대피계획을 구체화하여, 재난

으로 인해 피해가 클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대피 단계에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피소 운영부터 폐쇄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플로어 차트로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게 돕는

다면(허보영, 박상현, 2016), 재난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난은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 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임현

우, 유지선, 2022).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장소 확보는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26)에서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약성을 배려한 공간은 현

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에서 8항 2호에서

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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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복지 대피소와 같이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

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구호법 제3조의 구호의 대상에 대해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제6조27) 를 통하여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 대피장소를 위해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해 물자를 확보해야 함을 추

가 신설하고, 임시 대피소 내 반려동물 보호 장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필요인력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해

결해 나갈 수도 있다. 해외의 사례처럼 재난 시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대피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및 법 등에 대해 새로이 신설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이진홍, 2021).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대피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행

위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반려동물의 수와 종, 반려동물 소유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피소의 계획 및 건설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한다(Edmonds, 2008).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려동물 개체수 파악을 시･
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피소 구축에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려인이 책임져야 할 측면이 다수 존재한

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배포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동

장 훈련, 재난 키트 마련 등 사전에 재난 상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위험을 대비를 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 및 반상회 네트워

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도우미로 지정되어 있는 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사회복

지사 등의 체제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과의 대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차량에 대피를 하는 등의 차내 대피의 가능

성이 증대될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피소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아 차 안에 머물렀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였다(Taylor 외, 2015). 차내 대피의 경우, 재난과 더불어 각종 위험에 

반려인을 방치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게 되면 이코노미 클래

스,28) 열사병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법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피 문제들도 더불어 해결될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보완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7) 재해구호법 제6조에서는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8)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란 좁고 불편한 비행기의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서 장시간 비행하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다리가 붓고 저려 오며, 이것이 오래되면 혈액응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신종 

증후군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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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법령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제안

법령 기존법률 개정 및 보완 사항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

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배려한 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
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대피소와 관련한 안전관리
에 관한 대책 마련 시급

재해
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호의 대
상을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
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
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
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
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

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재민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임시
주거시설의 사용자를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 필요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

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
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
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
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
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물자를 확보할 필요 존재. 대
피소 내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필
요한 인력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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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효과에 따른 노인의 정신적･심리적 완화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 

및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

고 있다. 나아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권리의식까지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은 물적･인적 자원 지원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나아가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대피시설의 미비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성을 극대화시킨다. 재난 

시 피해 등 위험성이 증대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배려한 대피소 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미국과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의 대피

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가이드라인

의 개정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체계 변화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의 심리적･정서

적 안정감 추구를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소 동행대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재난상황에서 반려

동물과 사람 간의 동행대피 체계 구축을 위해 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입안하고자 국내･외 사례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정책적 시

사점이 있다.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앞으로 사회적 현상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특성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요구된다. 대피소의 동행 대피를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Pets Act와 같이 상위법 제정을 통해 하위법 제정을 이끌어 사전에 반려

동물과 동행 대피를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 등을 충원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본의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과 같이 반려인 및 국가의 행동 매뉴얼을 사전에 규정하여 재난 시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동행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확보는 재난의 전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작용된다. 가족처럼 여겨지는 반려동물과 재난이라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재난을 극복하는데 큰 장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 극복에 큰 도움이 되며(Tanaka, 2019), 사람에게 긍정

적인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준다.

현행 반려동물 대피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안내견과 같은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대

피소 출입은 금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이재민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대



394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피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성한빛, 2021).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가 제한될 

경우, 개인차량에 대피하는 등 차내 피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포항 지진 당시에도 반려

동물의 대피소 출입 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반려인들이 차량 내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존재하

였다.29) 자동차 안과 같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있게 되면 이코노미 클래스, 열사병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모든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노인 집단의 경우, 재난으로 받은 피

해와 더불어 발생하는 위험은 복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체계적인 대피계획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노인 재난 취약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회복

을 위한 재난 대피 계획이 마련된다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이 거부되어 발생한 피해도 더불어 

해결될 것이다. 나아가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반려동물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불안

감과 같은 심리적･정신적 피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바이

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이동장을 통한 훈련 등 사전에 대피소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

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미리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대피 키트를 꾸려놓아야 한다. 재난을 비롯

한 위험상황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대해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무를 책임져야 할 것

이다. 반려동물의 지위 변화로 인해 가족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등 동물의 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노인 등 인간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대피를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의 목적을 기반 삼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관리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

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도 포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 정보 습득에 대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홍보도 요구된

다. 반려동물과 동행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책자로 배치하거나 반상회를 이

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

스를 실시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대피 실패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전 반려동

물 대피 훈련을 진행하여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을 대비할 필요도 존재한다.

노인과 반려동물의 동행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별 반려동물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주민과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

회의 힘은 도움이 필요한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구주택총조사(2022)에

서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 것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반

려동물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

집을 진행하여 대피소 확보에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 작용은 개인의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복구 비용 감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인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만성적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재난 시 노

29) 뉴스핌. 2017.11.25. 지진 발생하면 대피소 출입금지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하나. https://www.newspim. 

com/news/view/2017112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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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반려동물의 대피에 대한 논의는 재난을 겪으며 점차 의식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제도적

으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시점에서 해외의 대피 체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 완화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인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립한 이론

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법률 개

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한계로는 반려동물과 관

련한 장기적인 데이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나

아가 선행연구 분석만으로는 재난 피해 노인의 반려동물 효과에 대한 정서적･심리적인 부분의 심

층 연구가 부족하다 판단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재난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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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ducing disaster vulnerability in the 
Elderly through Pets

Yang, SuYeon

Lee, Dalby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suggest the need for policy development to 

alleviate the psychological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in case of a disaster, and to suggest 

practic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to disasters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ets. In particular, in a 

disaster situation, it focuses on the case of having to use an evacuation shelter, which can be the 

most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prior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comfort provided by pets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orize that allowing pets 

to accompany the elderly to shelters and other facilities can help alleviate their vulnerability. By 

examining and analyzing overseas laws and guidelines such as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measures to be introduced in domestic disaster-related laws 

and the Pet Disaster Response Act 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National Disaster 

Safety Portal.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allowing pets to enter evacuation centers as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to mitigate the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during disasters. It is also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practical law revision by suggesting specific applications of current laws and guidelin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Key Words: pets, elderly, psychological vulnerability, mitigation, companion evacuation


